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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열대야가 교차하면서 유난히 더운 여름이 가고 있다. 9월에 접어들

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들어 가축의 대사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

으므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더위가 한풀 꺾여 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계절이긴 하지만 갑작스런 기후

변화는 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어 한 낮의 더위 스트레스 방지에 유념해야한다.

-비육우 사양관리

일반적으로 고온기의 사료섭취량은 25℃이하일 때보다 10～35%까지 떨어지

므로 사료의 빠른 소화로 제 1위의 발효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화 이

용성이 높은 원료로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되, 비육후기의 소에게 TDN함량

이 74%이하의 사료를 급여하고 아침과 저녁에 주로 사료를 급여한다.

한우는 25℃가 넘어서면 더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창 사료섭취량이

왕성한 비육중기(17～22개월령)의 거세비육우는 더욱 더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더위가 가시고 비교적 선선해지면 소의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사료를 잘 먹는 다고 무한정 주면 모두 불가식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비싼

사료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아무리 사료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농후사료를

기준으로 하루 10㎏ 이내로 제한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더위로 인한 사료섭취량 저하에 대비하여 자가 배합사료의 경우, 기호

성이 높은 당밀이나 우지의 첨가량을 높이고 각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하여 섭취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 또한 여름철의 염분

섭취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료 내 염분함량을 조절하고, 고온 스트레스의 경

감을 위하여 비타민A, D, E 제제나 반추위 보호 비타민C 제제 등을 첨가,

보강해준다.

신선한 사료의 급여를 위해 사료는 10～15일 이내 급여할 만큼만 구입하고

사료조와 급수조의 청소를 자주 하며, 사료는 되도록 새벽이나 저녁 또는 밤



에, 조사료는 주로 저녁에 급여하되 사료섭취량을 높이기 위하여 번식우의

경우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7:3으로 조절하며, 비육후기의 소는

반추기능 유지를 위해 1㎏내외를 급여한다.

조사료는 짧게 썰어 급여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비육후기의 소는 볏짚을 5

㎝ 내외로 썰어주는 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한편 자동사료 급이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고온과 동시에 습기가 많으면 사료저장 사일로나 오거관

안에서 뭉쳐지거나 부패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 번식우 사양관리

방목을 하거나 풀을 많이 급여하는 번식우에게는 소금을 자유롭게 섭취케

하며, 산야초나 청초를 베어 먹일 경우 그늘에서 하루정도 헤쳐 놓아 과도한

습기를 말린 다음 급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철 내내 갈

대나 산야초를 베어 먹인 경우 기생충을 구제한다. 특히 방목우나 강변에 매

어 놓은 소의 경우에 진드기가 많이 붙을 수 있으므로 사타구니나 항문 주

위 등을 잘 살펴 떼어주도록 한다.

더위가 심할 경우 발정발견이 어렵고 수정을 실시해도 수태가 50%이하로

떨어지므로 요즘같이 아침저녁으로 시원해지면 발정관찰을 수시로 하여 수

정을 실시하고, 첫 수정 이후 12～16시간 후에 한 번 더 수정하여 수태율을

높인다.

요즘 많은 농가가 원형곤포 조사료를 급여하는데 간혹 곰팡이가 슬어있을

경우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그대로 급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핀 사료를 단기간은 소 반추위의 완충능력이 있어 상관없지만 장기간 먹일

경우 불임, 유산과 함께 임신우에서 자궁탈 또는 질탈 등의 번식기관 이상이

올수 있으며, 포유우에게 먹일 경우 송아지에게 설사가 쉽게 발생하고 치료

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곰팡이가 심한 조사료는 퇴비장으로 옮기

는 것이 소의 건강에 유리하다.

- 송아지 사양관리

한낮에는 따뜻하고 밤과 새벽에는 쌀쌀해지는 일교차로 인해 호흡기 질병

이 생기기 쉬우므로 온·습도, 환기 등 외부 환경 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데,

특히 호흡기질병 발생위험이 높은 계절이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은 출생 후

2～3개월령, 외부로부터 구입 후 2～3주째이므로 주의한다. 호흡기질병의 원

인은 일교차, 장시간 수송, 사육장소 변경, 환기불량 및 밀사로 인한 스트레

스 등이다. 특히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파스튜렐라 호흡기 예방백신과 페니



실린계 항생제를 운송 일주일 전에 놔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의치 않다면

운송직후에라도 반드시 접종해줘야 한다.

호흡기질병의 초기 증상은 체온이 40～42℃로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며, 눈

이 빨갛게 충혈 되면서 눈곱이 낀다. 또 묽은 콧물을 흘리다가 증상이 심해

지면 누렇거나 하얀 콧물을 흘린다. 더욱 심해지면 폐 속에 농포가 형성되고

이 농포가 터져 폐와 흉막이 유착되어, 마지막에는 입을 벌린 채 호흡하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그러므로 송아지 질병예찰을 이른 아침에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활력이 떨

어지면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갓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 초

유를 충분히 먹이고,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을 접종하며, 시장에서 구입한

송아지는 입식 초기에 이동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기에 해소시킨다.

또한 송아지 방에는 톱밥 등을 깔아 주어 일교차에 의한 호흡기질병을 예

방하도록 하고, 밤에는 축사 내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송아지방

의 윈치커튼을 손질해 보온을 해 준다. 환절기에는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호

흡기질병 복합백신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러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유효한 치료약제의 선택하

여 발병에서 치료 개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최

소 3일 이상) 치료한다.


